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입니다.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 된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고심이 깊고 크시겠지만 더 이상은 정부의 

결단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대통령님께 우리의 소망과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5년 전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조치는 대북국제제재 때문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즉

흥적,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에게 사전예고조차 없이 위법하게 강제

된 정치적 행정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개성에 투자하고 입주하였는지 대통령님께서도 익히 아실겁니다.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우리는 당시 우리정부의 약속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 를 믿고 허

허벌판이던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우리 개성기업들은 홀대와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초석을 이룬다는 나름의 소명의식으로 견디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2013년 북과 함께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었

음에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약속을 깨고 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해 겨울 내내 “이게 나라냐?”는 마음으로 추운거리에서 촛불을 들었고 감격과

희망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로 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보험금 위주의 대출성 지원을 받았지만 곧 개

성공단이 열릴 것이란 희망으로 버티고 기다려왔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9.19 평양선언을 보며 곧 개성공단이 재개될 

희망에 가슴 벅찼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개성공단재개의 희망은 희망고문이 되었

습니다.

금년 대통령신년사에서 개성공단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고대

했지만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개성공단재개에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만하는 우리 정부의 어려움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조치로 유발된 피해를 떠안고 하루 하루, 한 해 

한 해 힘겹게 버티고 견뎌온 개성기업들에게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할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공단재개의지라도 밝혀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에 갔고 정부의 잘못된 강제조치에 의해 사업장을 잃은 개성

기업들로서 우리 정부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공단 폐쇄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산시설이 여러곳으로 분산, 운영되던 대기업 빼고는 나머지 개성기업들은 경영난이 

극심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포함해 30%이상의 기업들이 휴업 내지는 사실상 폐업상

태입니다.

작년에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정부지원은 전

무했습니다.

2018년 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추가지원을 무기삼아 입주기업들의 의사에 반해 개

성기업들이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마치 기업피해지원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진

실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기재부와 통일부의 횡포였음을 

뒤늦게라도 대통령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개성공단재개의 희망을 포기하기 전 정부의 확고한 재개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는 희망을 접고 공단의 청산,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를 믿고 얼마

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야하는지 대통령님께서 가르쳐주시

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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